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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3.18.(수) 배포즉시 배포 2026.3.18.(수) 

지식재산처, BTS 공연에 앞서 불법 굿즈 유통 차단 총력
 - 전세계가 주목하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광장 콘서트에 앞서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 도용한 불법 굿즈 유통 집중 단속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하였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

되었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아티스트 

이름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굿즈 산업에 활용하는 등 관련 한류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굿즈 유통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인격표지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불법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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